
68	 리 아 호나

레이 골드럽

실화에	근거함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게이지는 손에 든 오래된 빈 병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았어요. 코르크 마개가 있는 

작고 흐릿한 초록색 병이었죠. 그 병은 

게이지가 침례받은 후 러셀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게이지가 물었어요. 

“병인 건 알겠는데 … 안에 아무것도 

없는걸요?”

“허허, 가득 차 있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게이지는 병을 흔들어 보았어요. 

“글쎄요, 제 눈에는 텅 빈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작은 병을 게이지의 

귓가에 살며시 갖다 대셨어요. “들리니?” 

할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뭐가요?” 게이지도 속삭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침묵 말이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병에 코르크 마개를 

닫으셨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침묵이란 

걸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 침묵은 약과 

같은 거란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금과 

같이 소중하단다.”

게이지는 할아버지께 감사드린 후, 

그 이상한 선물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몇 주 후에, 빈스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게이지의 집 응접실은 많은 친척들이 

찾아와서 북적댔어요. 게이지는 침실로 

피해 방문을 닫아 버렸죠. 복도 저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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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을까?

침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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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친척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초록색 병이 보였어요. 게이지는 그 병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놓고 

뒤집어 보았죠. 할아버지는 침묵이 약과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게이지는 빈스 

삼촌의 장례식 후, 평안과 위안을 찾고 

싶었어요.

게이지는 그 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어서 마치 약간의 침묵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대고 거꾸로 

부었어요. 게이지는 그 병이 정말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게이지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빈스 삼촌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겠죠. 재미있는 농담도 

못 들을테고, 삼촌과 몸싸움을 하며 

놀지도 못하겠죠. 게이지는 삼촌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팠던 마음도 누그러들었죠. 게이지는 

빈스 삼촌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 냈어요. 그저 다음 세상으로 옮겨 

갔을 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 덕분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게이지는 언젠가는 빈스 삼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병을 손에 들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그런 

느낌이 들게 해 준 건 병이 아니라 

성신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단지 

그 병은 성신을 느끼려면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게이지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에요. 게이지는 그 

병의 뚜껑을 닫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응접실로 갔어요. 게이지는 조용한 

침실 밖에서도 마음속에 성신의 평안과 

위안을 지닐 수 있었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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